
“죽음으로부터 배우는 삶의 의미”
GIST 과학문화주간에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 초청강연 개최
- 14일(목) 18:30부터 GIST 오룡관 1층 다목적홀에서… GIST 구성원과 지역민 

위한 ‘사회공헌 아카데미’ 강연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어

- SBS‘그것이 알고 싶다’등 방송 출연과 최근 유튜브로도 친숙한 유성호 교수, 
법의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 존재의 의미, 삶과 죽음의 본질에 관하여 
들려줄 예정

▲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 초청 GIST 사회공헌 아카데미 특별강연 포스터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는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처

럼 삶의 본질에 관한 근원적 질문을 갖게 될 때 누군가의 지혜를 찾게 된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사회공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GIST 과학문

화주간(2024. 11. 4. - 15.)’을 맞아 14일(목)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

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으로 법의학을 선택한 

유성호 교수는 국내 최고의 법의학자로서 법의학적 연구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

원 촉탁 법의관을 겸임하며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과 대중에게 생명과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영감을 제시해 왔다. 

또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KBS ‘스모킹 건’등 시사교양 프로그램 방송과 ‘유성호

의 데맨톡(Deadmantalk)’ 유튜브 채널을 통해 건강·질병·죽음 등을 주제로 법의학을 

쉽게 전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 유성호 교수는 ‘법의학자가 바라보는 삶과 죽음’을 주제로 법의학자

의 눈으로 바라본 느낀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법의학자로서 

마주한 사건들 속에서 발견한 삶과 죽음의 본질에 관하여 들려줄 예정이다.

14일(목) 저녁 6시 30분부터 GIST 오룡관 1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는 유성호 교수

의 공개 강연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 강연 시작 30분 전인 6시부터 사전 신청자 

우선으로 입장 가능하며, 사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잔여 좌석에 한해 입

장할 수 있다. 

또한 강연 후에는 강연자와 청중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이 예정

돼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시작한 ‘GIST 사회공헌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전

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GIST 구성원과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간접경험을 제공함으

로써 지식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사회공헌 아카데미에서는 2023년 아주대 이국종 교수(국군대전병원장), 2022년 정

호승 시인을 초청하여 GIST 구성원과 지역민의 호응을 받은 바 있다.  


